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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on binge 

drinking and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for 500 college students in three towns in Gang-won 

Provinc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for demographic item and group regression analysis 

for effects of drinking motives on binge drinking. 

Results: Sub-factor-uplift motives, social motives, coping motives and tuning motives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uplift motives, social motives and coping motives influenced binge 

drinking significantly(p<0.001). But tuning motives had no significant effect. Also for male 

students, uplift motives affected binge drinking significantly(p<0.001) whereas female students 

were not affected by it. In contrast, social motives had an influence on binge drinking 

significantly (0<0.001) for female students while it didn’t affect male students. Coping motives 

affecte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on binge drinking by p<0.001. 

Conclusions: College students’ drinking motiv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inge 

drinking, and since it is reported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 

group, a guideline and education for drinking regarding gender difference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drinking culture f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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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가족, 직장, 학교의 선후

배 동료와의 관계 증진, 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람

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

하는 것이 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부분은 

집단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음주 후 행

동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

용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청소년에

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엄격한 통제와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성을 갖

는 대학생활에 접어들면서 음주와 흡연에 너무 쉽

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학기를 맞이한 전국 대

학들은 술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신입생 오리엔테

이션, 신고식, 선후배 대면식, MT 등 단합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술자리가 넘쳐난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신입생들에게 신고식이란 이름으로 

소주를 사발에 부어 마시게 하고, 폭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선배가 권하는 술을 무조건 마셔야 

한다는 등,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잘못된 음주문

화를 배우는 셈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응답자의 71.2%가 ‘폭음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주 1∼2회 이상 술을 마시는 ‘수시 폭음자’가 

42.3%,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상습 폭음자’는 

28%로 나타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마실 때마다 소주 4∼5잔씩 마시는 대학생이 전체 

10명 중 7명임을 보여주고 있다.(홍다솜과 양난미, 

2013) 또한, 대학생들의 음주는 신체건강상의 문제, 

학업 수행의 저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일상생활

의 부적응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폭력 등 무절제

한 행동양상을 나타내며 교통사고, 자살과 같은 사

망사건 등 사회적문제로 이어지므로(이미라, 2012) 

대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음주동기는 “음주에 이

르는 여러 요인들의 공통된 경로이며 음주에 직접

적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ox & Klinger, 

1988)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음주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 대학생들이 문제음주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신행우, 1999; Foster 등, 2014) 또한 “문제음주는 

과음이나 의존 증상이 있거나 의료적･신체적･심리

적･사회적･학업적･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이다”(이

정훈, 2015)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서도 최근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

색하는 연구들이 다학제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하주영, 2010; 홍다솜과 양난미, 2013) 이

번 연구의 공간적 대상은 제도적 구속력과 입시위

주의 통제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로운 생활

이 가능한 대학, 특히 기숙사나 자취생활을 많이 

하는 강원지역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무분

별한 음주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음주를 다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음주를 통해서 경험하는 문

제음주의 구성요인들인 음주정도, 음주의존성, 음

주유해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음주동기인 고양동기, 사교동기, 대처동기, 동

조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남

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음주동기에 따른 문제음주의 관계를 파

악하고, 성별차이를 분석해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를 마련하는데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주동기가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정도(음

주 양과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음주동기가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의존도

(과음, 학업실패, 해장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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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셋째, 음주동기가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유해성

(죄책감, 기억상실, 음주상해, 금주권유)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

학생들의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히 기숙사 생활

을 하거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강원권 대학생들의 음주동기와 문제음주를 

살펴보기 위해 춘천, 강릉, 삼척, 고성에 소재한 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대학

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1, 2, 3, 4학년이 모두 참여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자의 선정은 

편의표집을 이용하였다. 총 설문은 500부를 시행하

였으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475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자의 윤리

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서 수집한 자

료는 오직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고, 설문내용에 대

해서는 비밀보장, 대상자의 익명성, 연구 참여를 원

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대해서

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

문지 작성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3. 연구도구

연구를 위한 설문내용은 기초적인 특성에 따라

서 성별, 나이, 학년, 종교, 거주형태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여로 구분하였고, 나이는 20-22세, 

23-24세, 25-27세, 28세 이상, 학년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거주형태는 통학, 자취, 

하숙, 기숙사,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음주동기에 대해서는 “음주동기란 술을 마시는 

이유이고, 음주를 하도록 이끄는 힘의 근원이

다”(Cooper 등, 1992)와, “음주동기는 음주에 이르

는 여러 요인들의 공통적인 경로이며 음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Cox & Klinger, 

1988)라는 연구에 의거하여 Cox와 Klinger가 제시

한 음주동기의 분류를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음주

동기는 강화종류와 강화근원에 따라 4가지로 분류

하였다. 강화종류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정적강화에 의한 것인지, 부적강화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동기근원이란 동기가 내

부에서 생긴 것인지, 외부에서 온 것인지를 의미한

다. 내적동기로는 고양동기와 대처동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기분이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고양동기는 정적강화 동기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

는 대처동기는 부적강화 동기이다. 외적동기로는 

동조동기와 사교동기가 있는데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동조동

기는 부적 강화 동기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교동기는 정적 강화 동

기이다. 음주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행우(1995)

와 Cox & Klinger(1988)의 음주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한 음주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

며,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사교동기의 4가

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 1점에서, ‘거의 항상 마신다’ 5점의 



30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Sex
Man 282 59.4

Woman 188 39.6

Age

20-22 299 62.9

23-24 121 25.5

25-27 51 10.7

Over 28 4 0.8

Grade

1st 87 18.3

2nd 154 32.4

3rd 189 39.8

4th 45 9.5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제음주는 술을 마시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한보건협회(2012)에서 제공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주정도 3문항, 알콜의존 3문항, 유해음주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

에서 ‘매일 같이’ 5점으로 5점 척도이고, 일부문항

은 ‘전혀 없다’ 1점, 에서 ‘지난 1년 내 있었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심각함을 의미

한다.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고양동기의 

Cronbach’s α값은 0.856, 대처동기 0.913, 동조동기 

0.822, 사교동기 0.913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의 하

위요인의 Cronbach’s α값은 음주정도 0.837, 알콜

의존 0.781, 유해음주 0.741로 나타나 비교적 설문 

문항 간의 일치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의 하

위차원별로 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은 282명(59.4%), 

여학생은 188명(39.6%)이고, 학생들의 연령은 20-22

세 299명(62.9%), 23-24세 121명(25.5%), 25-27세 

51명(10.7), 28세 이상 4명(0.8%)로 나타났고, 학년

은 1학년 87명(18.3%), 2학년 154명(32.4%), 3학년 

189명(39.8%), 4학년 45명(9.5%)이 참여 하였다. 그리

고 종교는 기독교 103명(21.7%), 천주교 38명(8.0%), 

불교 51명(10.7%), 무교 267명(56.2%), 기타 16명

(3.4%)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로는 통학 77명

(16.2%), 자취 217명(45.7%), 하숙 15명(3.2%), 기

숙사 162명(34.1%), 기타 4명(0.8%)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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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N %

Religion

Christianity 103 21.7

Catholic 38 8.0

Buddhism 51 10.7

None 267 56.2

Others 16 3.4

Type of residential 

Home 77 16.2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217 45.7

Self-boarding 15 3.2

Dormitory 162 34.1

Others 4 0.8

2. 음주동기와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

는 동안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음주 유발요

인들 중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었던 음주동기인 고양동기, 사교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가 문제음주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는 

음주의 정도, 음주 의존도, 음주 유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

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지만, 설

명력이 우수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음주동

기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된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음주동기가 남녀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분석

첫 번째 분석은 문제음주의 하위차원인 음주정

도와 음주의존, 음주유해성의 합한 값은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음주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값을 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 R2를 분

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값은 0.390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는 고양동기는 남학생과 여

학생 합산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동기는 남학생과 여학

생 합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문제음주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에도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

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문제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도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p<0.001정도로 문제음주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조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나, 남학

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경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동기가 문제음

주의 하위요인을 합산한 경우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파악됐으며, 영향의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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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How Drinking Motives Influence on Binge Drinking
(N=475)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t p R
2

B
Standard 

error

Intercept

Total 1.897 0.287 6.602 0.000 0.390

Male 2.184 0.356 6.135 0.000 0.445

Female 1.798 0.474 3.789 0.000 0.354

Uplift motives

Total 0.545 0.168 3.233 0.001
***

Male 0.879 0.211 4.158 0.000
***

Female 0.040 0.273 0.148 0.883

Social motives

Total 0.518 0.130 3.987 0.000
***

Male 0.267 0.162 1.645 0.101

Female 0.832 0.213 3.913 0.000
***

Coping motives

Total 0.651 0.133 4.903 0.000
***

Male 0.679 0.174 3.897 0.000
***

Female 0.753 0.205 3.683 0.000
***

Tuning motives

Total 0.173 0.152 1.135 0.257

Male 0.108 0.191 0.562 0.575

Female 0.045 0.251 0.181 0.857

*
 p<0.05, 

**
 p<0.01, 

***
 p<0.001

2) 음주동기가 남녀학생의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음으로는 문제음주의 구성요소인 음주정도, 

음주의존도, 음주유해성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음주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음주정도를 종속변수

로 하고 음주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고양동기는 남학

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5 정도로 음주정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

생의 경우에도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음주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p<0.001정도로 음주정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음

주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p<0.001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조동

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나, 남학생과 여

학생을 구분한 경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동기가 음주정도를 설명

하는 값을 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 R2를 분석한 결

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값은 0.4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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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How Drinking Motives Influence on Alcohol Consumption
(N=475)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t p R
2

B
Standard 

error

Intercept

Total 0.813 0.131 6.184 0.000 0.417

Male 1.001 0.166 6.029 0.000 0.446

Female 0.634 0.209 3.039 0.003 0.420

Uplift motives

Total 0.165 0.077 2.139 0.033
*

Male 0.347 0.099 3.523 0.000
***

Female -0.051 0.120 -0.422 0.673

Social motives

Total 0.507 0.059 8.535 0.000
***

Male 0.482 0.076 6.373 0.000
***

Female 0.486 0.094 5.190 0.000
***

Coping motives

Total 0.218 0.061 3.588 0.000
***

Male 0.161 0.081 1.979 0.049
*

Female 0.357 0.090 3.966 0.000
***

Tuning motives

Total -0.037 0.070 -0.531 0.596

Male -0.161 0.089 -1.807 0.072

Female 0.053 0.110 0.477 0.634

*
 p<0.05, 

**
 p<0.01, 

***
 p<0.001

3) 음주동기가 남녀학생의 음주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세 번째 분석은 음주 의존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음주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고양동기는 남학생과 여학

생 합한 경우에는 p<0.01 정도로 음주의존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에도 p<0.01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

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경우에는 여학생만 

p<0.05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01정

도로 음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p<0.001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p<0.05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조동기는 남학생과 여

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5정도로 음주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p<0.05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동기가 

음주의존도를 설명하는 값을 분석하기 위해 결정

계수 R2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값

은 0.255로 나타나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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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How Drinking Motives Influence on Alcohol Dependence
(N=475)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t p R
2

B
Standard 

error

Intercept

Total 0.391 0.124 3.160 0.002 0.255

Male 0.445 0.161 2.757 0.006 0.302

Female 0.440 0.191 2.300 0.023 0.214

Uplift motives

Total 0.201 0.073 2.773 0.006
**

Male 0.262 0.096 2.739 0.007
**

Female 0.080 0.110 0.730 0.466

Social motives

Total 0.021 0.056 0.373 0.709

Male -0.087 0.073 -1.187 0.236

Female 0.172 0.086 2.005 0.046
*

Coping 

motives

Total 0.228 0.057 3.992 0.000
***

Male 0.281 0.079 3.558 0.000
***

Female 0.210 0.082 2.546 0.012
*

Tuning 

motives

Total 0.168 0.066 2.559 0.011
*

Male 0.204 0.087 2.346 0.020
*

Female 0.035 0.101 0.346 0.730

*
 p<0.05, 

**
 p<0.01, 

***
 p<0.001

4) 음주동기가 남녀학생의 음주 유해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네 번째 분석은 음주 유해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음주동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고양동기는 남학생과 여학

생 합한 경우에는 p<0.01 정도로 음주 유해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

우에도 p<0.01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동기

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

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한 경우 남학생과 여

학생이 p<0.05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처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한 경우에는 

p<0.001정도로 음주 유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p<0.001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p<0.05 정도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조

동기는 남학생과 여학생 합산한 경우에나, 남학생

과 여학생을 구분한 경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동기가 음주 유해성

을 설명하는 값을 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 R
2
를 분

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한 값은 0.181로 

나타나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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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n How Drinking Motives Influence on Harmful Drinking
(N=475)

Model

Non-Standard Coefficient

t p R
2

B
Standard 

error

Intercept

Total 0.693 0.113 6.136 0.000 0.181

Male 0.738 0.137 5.407 0.000 0.256

Female 0.724 0.195 3.713 0.000 0.132

Uplift motives

Total 0.179 0.066 2.698 0.007
**

Male 0.269 0.081 3.319 0.001
**

Female 0.011 0.112 0.095 0.924

Social motives

Total -0.010 0.051 -0.198 0.843

Male -0.128 0.062 -2.057 0.041
*

Female 0.175 0.087 2.003 0.047
*

Coping motives

Total 0.205 0.052 3.922 0.000
***

Male 0.237 0.067 3.550 0.000
***

Female 0.187 0.084 2.222 0.028
*

Tuning 

motives

Total 0.042 0.060 0.702 0.483

Male 0.065 0.073 0.889 0.375

Female -0.042 0.103 -0.411 0.682

* p<0.05, ** p<0.01, *** p<0.001

Ⅳ. 고찰

음주동기는 술을 마시는 이유이며, 음주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힘의 원천으로서 음주행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Cox & Klinger 1988; Cooper 등, 1992) 선행연

구에서 음주실태와 문제음주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실태와 문제음주는 모든 영역에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음주실태가 높을수록 문제음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라, 2012) 또한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문제음주는 스트레스, 우울

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나, 자존감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주영, 2010) 인간관계에 

따른 음주실태와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마음의 창과 문제음주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능의 손상보다 가족 및 대인관계손상에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는 대학

생 때의 문제음주는 성인 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했다.(백수진, 2014)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요인 

중에 하나인 음주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에서는 고양동기가 평균주량에 p<0.05의 영향을 

주고, 동조동기는 음주속도에 p<0.05의 영향을 주

었으나, 사교동기와 대처동기는 모두 p<0.001 정도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행우, 1999)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를 효과적

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음주동

기에 대한 성별(이정진 등, 2014; 한소영 등, 2005; 

정슬기, 2007)차이와 문제음주(천성수, 2002; 신행

우, 2004)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탐색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음주동기의 하위요소인 고양동기, 사교



36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가 문제음주의 하위요소

인 음주정도, 음주의존도, 음주 유해성에 미치는 영

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과 지도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음주 정도를 구성하는 음주량과 음주빈

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음주 동기는 사

교동기로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p<0.001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

생들 중 84%가 부모님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는 

경우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친구나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친해지는 것과 같은 긍정적 정서나 사회

적 보상을 기대할 때 음주의 양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Kuntsche 등, 200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

을 구분한 경우 남학생은 긍정적 정서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고양동기가 음주

의 양과 빈도를 늘리는데 p<0.001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

키거나 조절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대처동기가 

음주의 양과 빈도에 p<0.001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동기에 차이가 있

는 것을 학인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음주 의존도를 구성하는 과음, 학업실

패, 해장음주에 영향을 주는 음주 동기 중에는 긍

정적 정서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고양 동기는 남

학생은 p<0.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

생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는 것과 같은 사회

적 보상인 사교동기는 남학생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여학생은 p<0.05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는 대처동기가 남학생들의 음주 의존도에 

p<0.001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

학생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고, 다

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음주를 하는 동조동기는 남학생의 경우에만 

p<0.05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음주의존도 구성요인인 과음, 학업실패, 해장

음주에 미치는 음주동기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음주 유해성을 구성하는 죄책감, 기억상실, 

음주상해, 금주권유에 영향을 주는 음주동기는 긍

정적 정서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고양동기 p<0.01,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

동기 p<0.001로 남학생의 경우에만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을 거의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음

주동기로 인해서 음주유해성으로 연결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

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복되는 음주동

기로 인해서 음주유해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과 지

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동기가 문제음주에 미치

는 영향은 상당히 유의미한 정도로 나타났고, 음주

동기의 하위요인인 고양동기, 사교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는 문제음주의 하위요인인 음주정도, 음주

의존도, 음주유해성에 각각 다른 정도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음주 요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인 음주의존도와 음주유해성에서 여학

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정도의 문

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입학 후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음주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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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기대가 낮아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음주의존도와 음주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를 감

소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대처동

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것인가

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주문제 요인 

중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동기

로는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교동기가 남,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남, 여

학생으로 구분을 하면, 남학생들은 긍정적인 기분

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고양동기

가, 여학생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통

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대처동기가 아주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

학생들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동기도 

하위요인과 성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지방에서 주로 거

주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음주교육 및 지도에 의미 있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음주는 2차, 3차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 지역사회, 학부모 그리고 대학이 함께 적극적

인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중재방안의 수립이 필요

하다. 둘째,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는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 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학습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와 학교보건소를 중심으로 문제

음주학생과 문제음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적

극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대학에서의 보건교육

은 동아리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프로그램을 운용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신입생환

영회, MT, 축제,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기간을 통한 

대학에서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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